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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화학-플래스틱이미상생하고있다!

정부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성장을 강조하며 동반성장지수를 산정하겠다고 나서 국민들을 어리둥절하게

하고있다.

원자재독점공급을막고공정거래를정착시키기위한것이라고하지만실현성이떨어지기때문이다.

특히, 대기업 56사를 대상으로 중소기업과의 동반성장 노력을 평가해 동반성장지수를 매기고 평점 결과를 바

탕으로등급별, 순위별로서열화하는방안을추진하겠다고나선것은어불성설이라는의견이대부분이다.

객관적으로 동반성장을 평가할 수 있는 지수를 산정하는 것이 말처럼 쉽지 않고, 대기업들이 스스로에게 불리

한작업에순순히동참할리만무하며, 중소기업들도스스로의목줄을조일수있는작업에소신껏의견을밝히

기어렵기때문이다.

특히, 화학제품은 국제시세가 시시각각으로 변동하기 때문에 무엇을 기준으로 해야 할 지도 확실치 않아 허공

에대포를날릴가능성이없지않다.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가“화학ㆍ비금속ㆍ금속 등 일부 업종은 원자재 독점공급 대기업과 수요 중소기업의

공정거래 정착에 큰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나름 평가했지만 원자재를 독과점적으로 공급하는 대기업이 빠져

나갈구멍은얼마든지열려있는상태이다.

석유화학과 플래스틱은 오래 전부터 상생을 통해 동반성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지만 석유화학기업들은

콧방귀로일관했고, 플래스틱가공기업들도합성수지가격인상을호기로플래스틱제품가격인상에몰두함으로

써겉으로는적대적이지만실질적으로는상호Win-Win했다는평가가일반적이다.

석유화학 원료는 수입할 수 있지만 소량 수입이 거의 불가능하고, 플래스틱제품도 수입할 수는 있지만 부피가

커일상적으로수입할수없다는점을활용한단적인사례일것이다.

모두가그러한것은아니겠지만, 우리나라는대기업과중소기업이통통해진배를두드리는동안소비자들만피

해를입게되는시스템이정착돼있다고보는것이맞을것이다.

물론, 중소기업의납품단가를후려치고코스트상승요인을전가하며, 심지어중소기업의특허까지빼앗는악덕

대기업들이현실적으로존재하기때문에공정거래와함께동반성장을강조하는것은이해가간다.

하지만, MB 정권의행태로보았을때대기업들의횡포를막을수있는실질대책을확정할수있다고생각한다

면착각이고, 동반성장지수산정·발표의법적근거를마련하고평가순위를결정하며공개하는절차를놓고공

방하는수준에그칠것이분명하다.

아직발검음도떼기전에평가순위공개를지양한다고물러선것이단적인예이다.

<화학저널 2011/3/7>


